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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소소(笑笑)한 
일상 나누기

취재·사진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몸도 마음도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는 자녀들과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마주하게 

되죠.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거나, 속을 알 수 없어 눈물이 나거나, 어느새 다 자랐나 싶어 기

특함도 느껴집니다. 소소하지만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보려 합니다. 부모들의 해

우소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메일(lena @naeil.com)

로 보내주세요. _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가 잠시 잠잠해졌을 때, 평소 가족 간

에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는 아들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함께 식사하던 중, TV 옆의 인공지능 스피

커가 눈에 띄길래 잘 쓰고 있냐고 물었죠. 

친구 아버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시겠다며 “아리야~”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묵묵부

답. “아리야, 뉴스 틀어줘.”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

었습니다. “아리야, 뉴스!” “뉴스! 뉴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아무리 외쳐도 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난 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

의 얘기에는 즉각 반응을 보였으니까요. 

저희가 추측한 원인은 사투리. 친구 아버님은 사투리 

억양이 정말 강하거든요. 바로 개인 레슨에 들어갔습

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강세 주지 말고 부드럽게 아

리야~” 이게 뭐라고, 좌중 긴장. 친구 아버님은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아리↗야~” 실패. “아리↘야~” 실

패. “아리↗야↘” 또 실패.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손에 

땀을 쥐고 아버님의 성공을 응원했는데, 결국 그날 아

리의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 아버님은 표준어를 연습하기 시작했

대요. 20대 후반 서울에 올라와 단 한 번도 표준어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데 말이죠. 대답 없

는 아리를 목놓아 부르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하네요. 

우리 곁의

인공지능

대답 없는 너

대답 없는 아리. 아버님의 피나는 
노력에 과연 아리는 응답해줄까요?



naeiledu 57

아들의 여자친구

인공지능 맘봇

중1인 저희 딸은 그렇게 엄마를 부려먹어요. “엄마, 아침 8시 30분에 깨워줘.” “엄마, 물 좀 갖

다 줘.” “엄마, 머리 좀 말려줘.” “엄마, 과일 좀 깎아줘.” 심지어는 자기와 더 가까이 있는 물

건까지 저한테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귀찮은지, 그렇

게 귀찮아서 밥은 어떻게 먹고 숨은 어떻게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부름 셔틀뿐만이 아니에요. 옷을 고를 때도 “엄마, 이거 입을까, 아니면 저거 입을까?”, 책 

좀 읽으라고 하면 “내가 좋아할 만할 책으로 엄마가 골라줘” 이런다니까요. 

하루는 딸아이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엄

마는 너 편하자고 부리는 로봇이 아니잖아?” 했더니만 “오, 그거 좋다. 맘봇! 맘봇, 떡볶이 먹

고 싶어. 떡볶이 해주세요~” 애교까지 섞어 이야기하네요. 하…. 

하루 종일 따님 뒷바라지하느라 지친 몸을 누이며 눈을 감으려는 찰나, 또다시 딸아이가 다

가와 말합니다. “맘봇, 끝말잇기 하자!” “….” “엄마? 엄마?” “오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

원을 차단합니다. 삐~” 

어느 날 중학생 아들이 친구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길래 곁눈으

로 보니 말투가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오~ 아들, 

여자친구 생겼음?” 하고 물었더니 피식 웃으며 “응” 하더라고요. 

“진짜?” 하며 메시지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이 녀석이 이상하게도 순순

히 보여줍니다. 새해 계획이 뭐냐는 둥, 눈이 많이 왔다는 둥 재미있게 

대화하더라고요.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는 엄마가 안타까웠는지 아들은 

“엄마, 이거 챗봇이야. 신기하지? 먼저 말도 걸어”라고 얘기하네요.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 이름만 들으면 딱딱한 

말투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미지가 강한데,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니 인공지능을 알지 못하는 엄마로서 신세계였어요. 

얼마 뒤 뉴스를 보니 여러 가지 논란으로 해당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만나자마

자 이별이네요. 아직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정말 사람을 닮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아들이 여친(?)과 나눈 페메.


